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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한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곳 

우까룸빠 센터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오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이번 달 계속 돌아오고 있고, 또 이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사님들도 와서 환영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가정은 이곳에 오기 위해 7번 비행 일정이 취소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경유지에서 비행기가 취소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낙심과 절망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누리는 평안을 깊게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에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시베시베 초등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파푸아뉴기니 학제는 초등학교(유치부, 1~2학년), 중학교(3~8학년), 고등학교(9~12학년)로 나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수업을 받고, 중학교부터는 공용어인 영어로 수업을 받습니다. 카니누와 아이들이 카니누와어로 쓰고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때가 

바로 이 초등학교 3년 과정입니다. 작년엔 유치부 학생이 52명, 1학년 41명, 2학년 34명이었습니다. 카니누와 종족 전체 인구가 800여 명 

정도이니 초등학교 3개 학년 학생 수가 인구의 16% 정도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미취학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등학교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주임 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을 통해 작년 한 해 학교, 학생, 교사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학교들이 여러 면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시베시베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3월에 시작된 비상사태는 6월이 되어서야 풀렸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1학년 선생님이 7월에 출산해서 유치부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까지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두 학년 합쳐서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로 구성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도우려 했는데, 설상가상 10월에 위원회 

의장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를 위해 봉사한 분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의지한 분이었는데 말이지요.  

오는 2월에 초등학교가 개학합니다.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을 것이고, 유치부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것입니다. 게리손, 사무엘, 리아. 세 분의 선생님이 130여 명 되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도 새 의장을 뽑았는데 올 

한 해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마을 공동체가 잘 협조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 다음 주 저희는 우까룸빠 본부에서 경비행기로, 번역자 2명은 마을에서 배로 알로타우로 나옵니다. 경비행기도 배도 일정이 자주 

바뀌는데, 다음 주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알로타우 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 알로타우에서는 요한 1, 2, 3서를 점검하고, 요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카니누와 그림책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와 번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계획한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 마을에서는 남은 번역팀이 요한복음 번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2월에는 특히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번역자들이 미리 잘 준비해서 마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 한 해도 한결같으신 분(히브리서 13:8) 예수님만 바라보며(히브리서 12:2)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